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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학기업 한국투자 활발
Toray․JX에너지 한국공장 건설 … 6중고로 해외탈출 러시

외국 이전을 꺼렸던 일본 소재․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들이 법인세가 낮고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앞서간 한국에 잇따라 공장․연구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월14일 보도했다.

Toray는 6월 구미 소재 탄소섬유 공장을 착공했고, JX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과 합작으로 울산에 대규모

P-X(Para-Xylene)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탄소섬유는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해 일본을 중심으로 생산해왔지만, 세제 및 FTA 체결 등

투자환경을 쫓아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일본이 약 40%로 높은 반면, 한국은 2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기업들은 지금까지 중국이나 동남아로 일부 생산거점을 옮기면서도 고부가가치제품 공장 이전을 꺼렸

지만 한국이 낮은 전기․수도요금, 고학력 인재, 비교적 낮은 인건비 등 좋은 조건으로 일본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물류나 여객에 이어 산업 분야에서도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고 차츰 위력을 발

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도쿄일렉트론이 삼성전자 등 유력 수요처를 의식해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도 산업 허브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기업의 한국행에 대해 일본에서는 기술유출이나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Toray 본사에는 “반도체처럼 기술이 유출될 것”이라는 항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어 Toray는 항공

기용 최첨단제품 생산은 일본으로 한정하는 등 분리 대처하겠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엔고, 높은 법인세, 각종 근로규제, 환경제약, FTA 체결 지연, 전력 부족 등 이른바 <6중고>가 겹치

면서 일본기업의 외국행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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